
※ . 질량의 증가 보다, 속도의 증가가 더 많은 에너지를 창출한다. 아인슈타인의 가설은 가벼운 방망이를 선택했다.

한화 김태균, 오릭스 이대호, 삼성 이승엽(사진 왼쪽부터)과 같은 거포들은 다른 타자들보다 더 무겁되 신체적 무리 없이 자신의 스윙 스피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배트를 사용한다. 배
트 무게와 스윙 스피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기 때문이다. 스포츠동아DB

최강희(54·사진)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친정’ 전북현대 사령탑으로
복귀한다.

최 감독은 30일 오후 7시 전주월
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K리그 클래
식(1부 리그) 15라운드 경남FC와 홈

경기에서 복귀전을 갖는다. 팀을 떠난 지 18개월 만
이다. 구단과 합의한 계약기간은 3년6개월로,
2016년 12월까지 팀을 이끈다. 최 감독은 28일부터
팀 훈련에 합류해 선수단과 호흡을 맞춘다. 전북은
올 시즌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혔으나 14라운드 현재
7위(승점21·6승3무5패)에 머물러 있다.

최 감독은 2005년부터 전북 감독을 맡아 화려한 성
과를 냈다. 그해 FA컵 우승을 시작으로 2006년 아시
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 극적인 승부 끝
에 정상에 올랐다. 2009년과 2011년에는 K리그 우승
을 차지했다. 공격축구로 흥행과 성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닥공(닥치고 공격)’을 앞세워
브랜드 축구를 처음 발전시켰다. K리그에서 지도력
을 인정받은 그는 2011년 12월 대표팀 감독에 취임하
며 팀을 잠시 떠났다.

그러나 대표팀에서는 순탄하지 못했다. 2014브라
질월드컵 최종예선 이란과 최종전에서 0-1로 패하
는 등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8회 연속 월
드컵 본선 진출을 이끌며 소임을 달성했지만 롱 볼
위주의 단조로운 경기력으로 질타를 받았다. 최 감
독은 “날 기다려준 전북 팬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강팀 전북의 면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다짐했다. ▶7위 전북, 최강희 효과 볼까 8면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

최강희감독, 3년6개월재계약
18개월 만에 다시 ‘친정팀’ 전북 사령탑
30일 경남상대복귀전…팀 부활 이끌까

편집｜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트위터@mkhj2357

두산 니퍼트 완투승…KIA 10연승 저지 3면
류현진 vs 클리프 리 ‘이닝이터’ 빅뱅 4면
박지성이 만약 K리그에 온다면… 8면
박해진 “한류에 재 뿌리는 노매너” 23면

2010년 데뷔한 뒤 현재 최고 걸그룹 자리에 오른 씨스타. 이들이
발표하는 신곡은 각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내려올 줄 모른
다. 빠른 속도로 지금의 위치에 오기까지 씨스타는 서로 다른 색
깔을 존중하며 예의를 지킬 줄 아는 보라 효린 소유 다솜이기에 가
능했다. 사진제공｜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야구를 좋아하거나 야구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멋
진 홈런의 주인공이 된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았을 듯하다.
그렇다면 거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이대호(오릭
스), 이승엽(삼성), 김태균(한화) 등 이름 있는 장타자들의
겉모습만으로는 그 공통점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배트 무게와 스윙 스피드의 상관관계만을 놓고 비교해
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거포들은 무거운
배트를 사용할 것으로 짐작하기 쉽다. 무거운 배트가 비거
리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리학적
으로도 배트가 무거울수록 타격 시 반발력 또한 커져서 비
거리를 늘려줄 수 있다. 그러나 비거리를 결정짓는 요인
중 또 다른 포인트는 스윙 스피드다. 지나치게 무거운 배
트는 스윙 스피드를 감소시킨다. 배트가 무거울수록 빠른
스윙을 구사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많은 장타자들은 배트 무게와 스윙 스피드를
놓고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진다. 선수들은 스윙 스피드
를 유지할 수 있는 무게감 있는 배트를 고르게 된다. 두 마
리 토끼 모두를 잡고 싶기 때문이다.

‘힘을 제압하는 것은 속도’라는 TV 광고 문구가 있다. 이
문구는 물리학적 진실을 담고 있다. 좁쌀 크기의 돌이 빛의
속도로 날아와 지구와 정면충돌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까. 빛의 속도가 만들어낸 엄청난 에너지로 인해 지구는 산
산조각이 나고 만다. ‘E=MC2’ 공식을 만들어낸 천재 물리
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가설이다. 이 공식에 따르면
가벼운 방망이를 선택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질량이 늘
어나는 것보다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
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800g대의 가벼운 배트
로 홈런을 펑펑 날리는 과거 심정수의 선택은 탁월했다.

투수판에서 홈플레이트까지 거리는 18.44m다. 투수가 던
진 시속 150km의 강속구가 타석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불과
0.44초다. 타자가 홈런을 치려면 0.2초의 빠른 판단력과 시
속 140km 이상의 배트 스피드로, 스윗 스팟(sweet spot)에
공을 정확히 맞혀야만 가능하다. 즉, 가벼운 배트는 빠른 스
윙 스피드와 적절한 타이밍을 만드는 데 이점이 많다. 이런
관점은 국내외 훌륭한 홈런타자들이 사용하는 배트가 각자
의개인적특성을반영하고있다는점에서확인할수있다.

기본적으로 한국선수들은 무게 850∼920g, 길이 33∼
34인치(83.82∼86.36cm)의 배트를 선호한다. 무게감에 있
어 신체적 무리 없이 스윙 스피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선수들도 배트 무게와 스윙 스피드의 원리를 적극 활용
한다. 이승엽의 경우 부상이나 컨디션이 나쁜 경우 900g짜

리 배트를 사용하고, 정상 컨디션에선 920g짜리 배트를 주
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훈련 시에는 960g
의 무거운 배트를 사용한다. 훈련 상황에서 무거운 배트로
스윙 스피드를 유지함으로써 실전에서 스윙 스피드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래주머니를 묶고 달리
기를 하다가 풀어놓고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느껴지는 가
벼움을 체험해본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장타자가되기위해선정확한가격,효과적가
속력, 타격 이후의 폴로스로(follow through) 등이 유기적
으로 발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장타를 만들어내는 데
배트무게와스윙스피드는매우 핵심적요인이기는하지만,
그 외에도 고려 할 사항이 많다는 것이다. 배트의 무게중심,
그립의굵기,스윙궤도,타격밸런스,선구안등이장타에영
향을미치는요인들에해당된다.선수개인의신체적조건과
타격스타일에따른재조합이이뤄져야할사항들이다.

홈런은 복잡한 과학적 원리들이 선수의 땀과 노력으로
하나의 스윙에 담겨진 결정체다. 많은 사람들은 쭉 뻗어
담장을 훌쩍 넘어가는 타구에 환호와 열광
을 표한다. 스포츠가 예술임을 깨닫는 순간
이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은 어느 선수가
또 우리에게 멋진 아치를 선물할지 설레는
마음을 안고 집으로 향한다.

송주호 박사·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홈런 치려면 140km대 스윙으로 스윗 스팟 타격
왕년 거포 심정수는꺞800g대 가벼운 배트로 펑펑
배트의무게중심·스윙궤도도영향…홈런은과학

이대호,지바롯데전 13·14호홈런포함 4안타맹타 3면 “4차원다솜…불면증소유”씨스타의뒷담화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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